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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등유 특소세 인상 집단반발!
석유협회 인하 건의에 일반판매업소 집단대응 선언 … 정책변화 주목

대한석유협회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내려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가운데 등유 판매처인 석유 일반판

매소를 비롯한 석유업계가 정부의 등유세 인상방침에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일반판매소협의회는 최근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에 등유세금 인하를 공식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매소협의회 관계자는 “등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회원사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등유

세금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회원사에 동원령을 내려 집단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석유 일반판매소는 동절기에는 난방유인 등유를,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얼음을 판매하는 곳으로 등유세 인상 

이후 8000여개에 달하던 회원사가 6500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대리점을 주축으로 하는 석유유통협회도 등유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 국회 및 관계당국

을 상대로 세금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2001년부터 시행중인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그대

로 적용하고 있어 2006년 7월까지 등유 특별소비세가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20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도 최근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농어촌민들의 가정용 난방 주연료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의 에너지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유의 경유로의 전

용 방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가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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